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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523권의 시집을 심의위원 12명이 나눠 읽은 결과

142권의 시집이 1차 선정됐다. 동년 동월 30일 4명의 심의위원이 2차 심의했다. 의외

로 동점자가 많았는데, 그럴 경우 출판사 별 안배 원칙과 비수도권 소재 출판사, 그

리고 첫 시집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었음을 밝힌다. 그 과정을 통해 72권의 시집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정 시집과 연관해 심의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출판사와의 사

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회피 사유서를 제출해 해당 시집의 선정 과정에 개

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곤 작품의 문학적 수월성을 최상

의 가치로 평가하였다.

종수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이력, 다양한 형식을 가진 시

인들의 시집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그만큼 연령별, 지역별 시인들의 작품 세계가

다양했기에 때론 상극이라 여겨질 정도로 심의위원 내부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

었다. 흥미롭기도 하고, 살짝 당혹스럽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런 사소하거나 유별

난 개인적 평가를 뛰어넘는 시집들도 상당수 있었음을 밝힌다. 소위 문단 내부에서

‘이름값’한다는 시인들의 시집이 의외로 저평가된 경우도 있었는데, 관성으로 굳어버

린 자기 패턴이 도식화되었다고 보았던 까닭이다. 시적 형상화보다는 신념이나 생각

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도 감점 요인이 되었다. 젊은 시인들의 경우, 숙련된 기술보다

독자적인 상상력과 그에 부합하는 언어적 형식을 뚝심 좋게 몰아붙인 시집에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반대로 능란한 언어 세공술을 가졌으되, 낯익은 심상과 개인적 감

정에 대한 수려한 수식에 머문 시집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언어

의 재주보다 상상력과 사유의 독창성을, 무난한 정조보다 거칠고 원색적이되 그 어

떤 시인과도 유사하지 않은 자신만의 발성법을 가진 시집들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

였다. 그런 관점에서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혼자 고독히 분투하며 자기 세

계를 확립해 나가는 시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이번 심의의 기쁨이었다.

매년 엄청나게 많은 시집들이 쏟아지는 나라다. 반가운 동시에 의문스럽기도 한 일

이다. 어쩌면 시가 만인에게 똑같은 울림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접

어두는 게 좋을 지도 모른다. 시는 가장 내밀한 개인의 언어이자, 저잣거리의 저질

언어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초과하여 세계의 궁극, 인간의 불가해한 욕망과 비밀을

성찰하는 언어의 복합적 파장을 지향한다. 특정 개인의 발화가 세계 보편, 인간 보편

의 궁극적 지점까지 파고드는 일. 그 지난하고 오묘한 작업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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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福)인 동시에 업(業, karma)일 수도 있다. 공포와 환희가

맞물리는 그 ‘외로운 사업’에 매진하는 모든 시인에게 더 큰 고독과 더 넓은 지평을

세계는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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